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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주 의 해킹에 의한 개인( )

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악성코드 등의 외부침입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요 개인정보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

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
암호화 하여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증 국장은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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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기술적관리적3 , ․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억원1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2 1

처할 수 있다 끝. .


